
 

 

p6-7 
“호기는 관제실로! 소포 픽업 바람!!” 

“넵! 갑니다요.” 

p8-9 

코보가 호기에게 모로코로 갈 소포를 건네주네요. 

“알리가 소포를 주문했어, 알리는 사하라 사막에 살아. 무척 뜨거운 곳이지. 그리고 모로코에서 

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는 살람 알라이쿰! 이라고 하렴. ‘평화가 함께하길!’이란 의미야.” 

“살람 알라이쿰! 멋지네!” 

p10-11 
모로코로 날아갈 시간이에요. 

“와우~ 사하라 사막은 진짜 넓고 덥구나.” 

p12-13 

호기는 알리를 만나기 위해 변신을 해요  

“택배 왔어요! 언제나 정시에 오지요!. 난 호기야. 살람 알라이쿰!” 

“살랑 알라이쿰! 난 알리고 이분은 우리 하산 삼촌이셔.” 

“만나서 반갑구나, 호기야.” 

p14-15 

알리는 박스를 열어보고는 기뻐서 소리를 쳤어요. 

“와, 눈썰매다! 이거 진짜 빠른 썰매야.” 

“알리, 사막에서 그걸 어떻게 타려는 거니?” 

“모래 언덕에서 타면 돼요. 호기, 올라가서 썰매 타고 내려오자!” 

p16-17 

알리와 호기는 모래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어요. 

“호기, 날 밀어줘. 

“알았어, 꽉 잡아. 간다!” 

“위히~”  

하지만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. 모래 언덕이 재미있게 타기에는 너무 작았거든요. 

“이게 다야?” 

p18-19 
알리가 더 큰 모래 언덕을 보고 있네요. 

“저기 봐! 저 건너 더 큰 언덕으로 가 보자. 더 재미있을 거야.” 

p20-21 
말리는 썰매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호기는 알리를 따라갔어요. 

“예이!” 

p22-23 

갑자기 알리의 썰매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. 

“어! 너무 빨라.” “으아...어....흠!” 

알리는 모래 위로 떨어졌어요. 

p24-25 “알리, 괜찮니?” 



“응, 괜찮아. 내 썰매는 어디에 있어?” 

호기와 알리는 주위를 둘러보곤 썰매를 찾았어요. 사막여우까지도요! 

“살람 알라이쿰!” 

p26-27 

그때, 강풍이 불어 오네요. 

“모래 폭풍이야. 뛰어야 해!” 

알리와 호기는 뛰기 시작했어요. 

“호기야, 더 빨리!” 

p28-29 

“호기, 모래 폭풍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!” 

“꼭 잡아. 호기 스피드의 시간이니까!” 

호기는 알리를 썰매 위에 싣고 날아갑니다. 

p30-31 

호기와 알리는 모래 속에서 불쑥 튀어나왔어요. 

“내 엔진이 작동을 안 해. 모래로 가득 찼어.” 

“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어.” 

바로 그때, 여우가 다가왔어요. 

“여우를 따라가자. 길을 알고 있을 테니까.” 

그들은 여우를 따라가, 그곳에서 하산 삼촌을 찾았어요. 

“오, 네가 무사해서 기쁘구나.” 

p32-33 

그들은 모두 오아시스에 왔어요. 호기는 몸을 흔들어 모래를 빼냈어요. 

“이제 모든 게 다시 작동해.” 

“그래, 썰매는 재미있었니?” 

“네, 하지만 진짜 눈 위에서 타봤으면 좋겠어요.” 

“알리, 탈 수 있어. 내가 도와줄게. 본부 나와라!” 

“오케이. 뭐가 필요하니, 호기?” 

p34-35 

“알리가 썰매를 탈 수 있도록 눈이 조금 필요해요.” 

“그래, 문제없어.” 

코보는 사하라 사막에 아리와 도니를 보내기로 해요. 그들은 거대한 얼음을 가지고 날아갔지요. 

“알리를 위해서 눈을 만들자!” 

p36-37 

그들은 사막에 착륙해서 인사를 합니다. 

“만나서 반가워.” 

“와우! 정말로 큰 얼음이야!” 

“도니의 만능 만들기 키트!” 

“아리의 눈 호스!” 

“우리는 힘을 합해서 눈을 아주 많이 만들 수 있어.”  

p38-39 
아리와 도니는 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. 

“정말 환상이야! 눈이 오고 있어! 믿을 수가 없어. 빨리 썰매를 타고 싶어!” 

p40-41 

“위히이이이이!” 

“하하하하.” 

알리는 정말 행복했어요. 그리고 모두가 알리가 행복한 것을 보고 행복해졌어요. 

p42-23 

“고마워, 슈퍼윙스. 난 지금 정말 행복해.” 

“우리도 행복해.” 

슈퍼윙스는 떠나갔어요. 

“잘 가. 또 봐!” 




